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깊은 바다 속에서 길어올린 물, 

즉‘해양심층수’는 아주 귀한 대접

을 받는다. 왜 그럴까? 

10일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해수

면 가까이에서 강수, 풍랑, 증발 등

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닷물을‘표

층수’라고 한다. 해양심층수는 태

양광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깊이 

200m 이상인 깊은 바다 속에 존재

하는 바닷물 중에서도 순환하는 바닷물이다.

해양심층수는 대서양, 인도양, 태평양 등 전 세계를 순

환하는 바닷물이 북대서양의 그린란드나 남극 웨델해의 

차가운 빙하해역을 만나면서 생성된다. 엄격히 따지면 해

양심층수는 그린란드에서 발원해 2000년을 주기로 대서

양, 인도양, 태평양을 순환하는 해수 자원을 의미한다. 한 

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지구 전체를 순환하고 있

는 바닷물이 그린란드의 빙하 지역에 도착하면 매우 차

가워져 비중이 아주 커지게 되고, 비중이 커진 바닷물

이 수심 200m 아래로 내려가 온도가 2℃ 정도까지 떨

어진다.

이렇게 가라앉은 바닷물은 고온, 고염분을 지닌 표층수

와는 밀도 차이가 커서 서로 섞이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

서로 경계를 유지하며 층을 형성하

고, 무려 2000년에 걸쳐 지구의 바

다를 순환한다. 이 물이 바로 해양심

층수이다.

해양심층수는 2℃ 이하 차가운 온

도와 깊은 수심 덕분에 유기물이나 

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아 깨끗하

고 미네랄과 영양염류도 풍부하다. 

200m 이하 깊이의 얕은 바닷물은 

광합성 작용으로 유기물이 번식하고, 공기와 육지의 오

염 물질들이 쉽게 유입되지만 깊은 바다 속으로는 내려

가지 못해 해양심층수는 풍부한 미네랄 등을 안고 있으

면서도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.

해양심층수는 저온 안정성, 질소나 인, 규소 등 무기영

양 염류가 풍부한 부영양성, 청정성, 고압의 바다 속에서 

오랜 기간 형성된 숙성성 등의 특징을 가졌다. 

해양심층수는 수산자원의 양을 증대·관리하기 위한 

증식과 양식, 해양심층수의 저온성과 온도차를 이용한 

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거나 식수·식품·미용·제약 분야 

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소중한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. 

또 부영양성을 이용한 농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유기농 

작물재배 등에도 이용된다.

특히 화장품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데 일부 과학자가 해

양심층수는 어머니 뱃속의 양수와 가장 유사한 미네랄 

밸런스를 가진 물이라고 발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. 

해양심층수를 처음 개발한 곳은 미국 하와이이다. 하와

이가 해양심층수를 개방하던 1970년대 당시는 오일쇼크

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였는데 하와이 자연에너지 연

구소가 심층수가 매우 차갑다는 점에 착안해 이 물을 끌

어 올려 냉방이나 토양냉각, 온도차 발전에 이용하기 위

해 처음 고안됐다. 그러다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

견해 심해어나 바닷가재 양식 등에 활용했고 먹는 물 개

발로 이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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